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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서 전쟁고아 등 아동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독교세계관을 
바탕으로 한 기독교계의 기여는 지대하였다. 현재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70%가 기독교 성향을 
나타낼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하고 있으나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약한 관계로 아동의 
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는 사명실현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안고 있다. 더구나 
2005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
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별재정력 격차가 특히 지역 간 아동복지격차로 나타나고 있
다. 
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교회들이 아동복지 시설을 돕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생각
해볼 수 있고,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분권사업 중 사회복지분
야 사업 특히, 소외아동 문제해소를 위하여 아동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
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.


